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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2. 2 (수)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문의) 02-784-9862

이재명 후보, 명확행 시리즈‘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정책 소개
  

○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시절 ‘깔창 생리대’막기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정책 도입…경기도에서 보편복지로 확대

○ 성남‧경기도에서 입증된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전국 확대…“국민의 건강권은 국가가 보호

해야 할 기본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SNS를 통해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정책을 소

개하며 “성남과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

품 보편 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열네 번째 시리즈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정책은 성남시장 시절 취약계층 청소년이 생리대 살 형편이 안 돼 신

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일명 ‘깔창 생리대’사건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도입한 정책

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해당 정책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된 후 ‘보편

복지’의 일환으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만 11~18세의 모든 여성 청소

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22년 기준으로 

18개 시군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 경기도 내 공공시설 225곳에 ‘도민을 위한 공공 생리

대’를 비치하고,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 생리대 지도’를 공개했다. 이 후보는

“보편 지원의 원칙을 세운 것은 어려운 환경임에도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여성·가족 공약’의 일환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

대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건강권은 어디에 사는지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와 무관하게 지켜져야 할 기본

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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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또한 “‘세계 5강’을 꿈꾸는 나라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비위생적인 깔창

이나 휴지로 생리용품을 대신하며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며,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첨부 : SNS 메시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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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창 생리대’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편복지’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장 시절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문지나 휴지를 구겨 쓰고, 신발 깔창까지 썼다

는 딱한 사연을 보고 참 먹먹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세심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부끄

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부터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산을 마련하고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동안 성남시민들로부터 

자발적 기부와 모금이 이어져 복지 공백을 하루라도 더 빨리 메꿀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만 11~18세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용

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보편복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22년 기준으로 18

개 시군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 경기도 내 공공시설 225곳에 ‘도민을 위한 공공 생

리대’를 비치하고,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 생리대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누구

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편 지원의 원칙을 세운 것은 어려운 환경임에도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도가 있

다는 사실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남과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

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행히 ‘청소년 복지법 개정’

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건강권은 어디에 사는지 또 어떤 가정

에서 태어났는지와 무관하게 지켜져야 할 기본권입니다, ‘세계 5강’을 꿈꾸는 나라

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비위생적인 깔창이나 휴지로 생리용품을 대신하며 고통받지 않

게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14.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이재명은_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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